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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11년 1월 16일 주일말씀을 깊이 읽었습니다. 
다시 반복해서 읽고 있는 중 
‘자기 영은 자기 육신의 생명체이며 
핵심인 정신 마음 생각 혼과 교통한다.’ 라는 말씀이 
더 깊이 깨달아져 신기하고 감사하여 
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. 
매일 가서 기도하던 기성교회에 
한동안 가지 않았는데 
문득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 갔습니다. 
먼저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고 
예수님께서 오심이 느껴지며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
다. ]

* 예수님 말씀 *

많은 죽은 영혼들이 보이느냐? 

(“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 더 그 영혼들이 느껴
집니다. 보인다고 하기보다 느껴짐이 더 강합니다.”)

사랑하는 자를 내 오늘 마음으로 이끌어 이곳에 오게 함은
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.

너는 이들의 육신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.
이들의 육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곤 한다.
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죽어 있으며 답답해하고 있다.

네게 오늘 이 영혼들을 
보여주는 것은, 느끼게 해 주는 것은 
정말 이 시대 이 복음만이 
이 영혼들을 끄집어 낼 수 있음을 
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라.

이 영혼들에게 나의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. 
네가 와서 외쳐주면 모를까... 
내가 온다 한들 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없음이니라.
깨어 기도하고 나를 만나려고 하고 
육적인 생활을 접고 나를 기억하려고 해야만
내가 보이고 나를 느낄 수 있는데 
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이 다들 죽어 있으니 
육적인 것에만 빠져 있으니 그런 것이다.

(“예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. 

이곳에 와서 언제 설교를 하게 해 주세요. 
그래서 예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. 
기성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셨던 것처럼 
이곳에서도 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나
요?”)

나는 오늘 너와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노라.
사랑하는 자야
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
‘이 세대를 진정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라.’ 이 말은 
이 세대에게 진정 꼭 필요한 시대의 말씀의 절규니라. 
내 절규이지. 
너희 선생은 이 절규를 매일 들으며 
내 절규를 글로 외치고 있다. 

절규란 큰 외침이야. 
진실로 외치는 외침이지. 
사랑하는 자야 
너희 선생의 펜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
그 절규가 강해서다. 
내 진리에 대한 확실함 확고한 신념 
그것이 너희 선생의 펜 끝에서 나오고 있다. 
내 진리의 말씀이니라.

그 말씀이 대역사를 이룰 것이다.
이 시대에 나와 함께 대역사에 참여하라. 
너희 선생 통해 오늘도 펜 끝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. 
이 세대를 진정 구출하기 위함이니라.
이 세대가 깨어나길 진정 바람이니라.

네가 이곳의 영혼들을 보면서 
이 시대 나의 진리만이 살릴 수 있음을 
절실히 깨닫는 것처럼 
너희 선생 또한 내 심정 내 절규를 강하게 듣고 있기에 
더 펜 끝에 힘을 넣어서 외치고 있는 것이니라.

그냥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
이 세대에게 외치는 것이다. 
이 심정 알아야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다. 

어떠냐. 
너도 사실 너희 선생이 펜 끝으로 
말씀을 써 내려간다 생각하지 않았더냐. 
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 와서 
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
진정 이 시대 내가 진정 지금 외치는 말씀임을 깨닫고 
내 심정 받아 내 심정을 써 내려가니 
네 펜 끝에 힘이 들어가서 



그 영혼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외쳐지지 않느냐.

그러한 것이다. 
자신이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다.
너희 선생을 통한 펜 끝의 복음이 
이 시대에게 내가 전하는 진리임을 정말 알려주어라.
깨우쳐주어 그 영혼들이 사망에 있지 않고 
내 주관권 생명의 주관권으로 오게 해다오.

사랑하는 자들아
내 오늘 이 자 통해서 만방에 섭리 피는 자들에게 
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하노니 
너희가 먼저 너희 선생 통해 전해지는 펜 끝 복음이 
내가 이 세대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
생명의 복음 진리임을 깊이 깨달아라. 
먼저 너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너희가 변화되어 
죽은 영혼들을 생명권으로 데려올 수 있느니라.
그러하기에 진정 너희는 더 깊이 깨달아라. 
이것도 큰 변화다.

이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
더 깊이 깨달아다오. 

내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
발걸음을 이 교회로 옮겨 
죽은 영혼들을 보게 해주었노라.
잘 전해주었으니 잘 들어 깨닫도록 하자.
너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.


